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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38주차

가정예배지

장년용

[사사기 18:14-31]

엉망진창 우상 쟁탈전

1 찬양과 기도

‧ 찬송 : 새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미가의 신상과 제사장을 탈취함
14 그리고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들의 형제들에게 상황을 설명했

습니다. "이들 집안에 에봇과 드라빔과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15 그러자 그들은 그곳에서 길을 돌아서 미가

의 집에 있는 레위 사람인 그 청년에게 가서 인사했습니다. 16 무장한 단 지파 사람들 

600명이 문 입구에 섰습니다. 17 그러자 그 땅을 정탐하러 갔었던 다섯 사람이 그곳으

로 들어가 조각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녹여 만든 신상을 집어 들었습니다. 제사장

은 무장한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18 이들이 미가의 집에 들

어가 조각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녹여 만든 신상을 집어 들자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짓이냐?" 19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우리와 함

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돼 주시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아

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20 이에 제사장은 마

음이 기뻤습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과 조각한 신상을 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끼어

서 함께 갔습니다. 21 그들은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아이들과 가축들과 소유들을 그들에 

앞세웠습니다.

• 라이스를 무력으로 정복함
22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어졌을 때 미가의 집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 단 사람

들을 가까이 쫓아갔습니다. 23 그들이 단 사람들을 부르자 단 사람들이 돌아서서 미가

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오다니 무슨 일이냐?" 24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내 제사장을 너희가 데리고 가 버렸으니 내게 무엇이 더 남아 있느냐? '무

슨 일이냐?'라고 너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25 단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

네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성질이 거친 사람들이 네게 가

서 네 목숨과 네 가정의 목숨을 빼앗을지 모른다." 26 그러고 나서 단 사람들은 그들이 

가던 길을 갔습니다. 미가는 그들이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보고 뒤돌아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7 그리하여 그들은 미가가 만든 것과 미가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로 

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28 그 성읍이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어떤 사람들과도 교류 없이 지내고 

있었고 그 성읍이 또 베드르홉 근처 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해 줄 사람이 없

었습니다. 그리하여 단 사람들은 성읍을 다시 짓고 그곳에 살게 됐습니다. 29 그들은 이

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인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

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의 이름은 원래 라이스였습니다. 30 거기에서 단 지파는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이 점령당할 때까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31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

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자기들을 위해 세워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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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묵상하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미가가 세운 신상에 신령한 힘이 있을 거라 믿고 집착했던 단 

지파(14~17절), 좋은 조건을 제시하자 주저 없이 따라나선 제사장의 모습(19-20절)

은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편, 뒤

늦게 신상을 찾으러 쫓아간 미가가 그들의 기세를 보고 물러설 만큼(26절) 단 지파

는 거칠고 무자비했습니다. 정작 정복해야 했던 아모리 땅에서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밀려났으면서 (삿 1:34) 약한 상대인 라이스 땅은 잔인하게 정복했던 것입니

다. 게다가 정복한 땅에 우상을 세워두고 마음의 위안을 얻기까지 했습니다(31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그분을 찾는 마음도, 영적 분별력도 없었던 이들의 모습

은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영적 타락의 모습입니다.

4 적용하기 

제사장을 세우며 하나님을 섬기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훔쳐온 우상에게 위안을 얻

고 있던 단지파의 모습(31절)이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형식에 불과할 뿐 

그들이 진짜 섬기는 대상은 우상이었습니다. 마치 돈, 명예, 인기 등 좋아하는 세상

의 가치들을 따르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며 예배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단 지

파 사람들과 같은 형식적인 신앙, 영적 타락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지는 않은지 점

검해보아야 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① 레위 제사장은 좋은 조건을 제시하자 미가를 버리고 단 지파를 따릅니다. 요즘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는 기준은 나의 유익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②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단 지파 사람들처럼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살

면서, 혹시라도 벌 받을까 두려워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은 아닌가요?

6 기도하기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② 아무것도 아닌 헛된 세상의 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게 해주

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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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38주차

가정예배지

아동용

[사사기 18:27-31]

자기들을 위해 우상을 세운 단 지파

1 큐티하기 전 기도

‧ 찬송 : 새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본문을 세 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

27 그리하여 그들은 미가가 만든 것과 미가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로 갔습니다. 조용

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28 그 성읍이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어떤 사람들과도 교류 없이 지내고 있었고 그 성읍

이 또 베드르홉 근처 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

하여 단 사람들은 성읍을 다시 짓고 그곳에 살게 됐습니다. 

29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인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의 이름은 원래 라이스였습니다. 

30 거기에서 단 지파는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이 점령당할 때까지 모세의 손자요, 게

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31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자기들을 위해 세

워 두었습니다.

• 궁굼 사전

* 교류: 생각, 문화, 경험 등을 서로 주고받는 것

* 점령: 힘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

• 말씀 씨앗

단 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우상을 빼앗은 다음, 미가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죽이고 그곳의 이름을 ‘단’으로 바꾸었어요. 

단 지파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자기

들을 위해 우상을 세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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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씀 새싹 – 단 지파는 라이스를 차지할 때 어떻게 했나요? 맞으면 O, 틀리

면 X에 표시하세요.

5 말씀 열매 – 우상을 세운 단 지파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

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내 마음이 몇 도인

지 아래 온도계에 표시하세요.

                                    

•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단 지파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차지한 후 우상을 세웠어

요.

6 기도하기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세

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